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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올해 발간된 맥켄지의 우먼코리아 보고서 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여성인력,

그 중에서도 대학 졸업 이상의 고급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획기적으로 높아야 한다

고 지적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려면 지속

적으로 매년 6.1%의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하고 그에 따라 약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이중 전문직 일자리는 120만개로 전망되는데, 현재 대학 졸업 남성 인력의

대부분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새로이 창출되는 일자리를 여성 인력이 채워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54%에 불과한 대학 졸업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90%까지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근 경제 사정이 악화되었고 특히 올해는 사상 최대의 취업난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은 현실감 없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 여건이

지금처럼 계속 나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래서도 안된다.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고

도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일자리가 과연 그렇게 많이 생길 것인지 의문을 가지는 것

도 별 의미없는 일이다. 단지 그 보고서에서 현재의 경제 상태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나아

가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취업이 증가해야 하고 지금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할 때라는 시사점

을 얻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글의 목적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학 졸업 이상의 여성 인력의 경제 활동 참여를 전반

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다. 먼저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 인력의 배출 및 활동 현황과 문

제점을 짚어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시도되고 있는 시책들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여성 과학기술 인력과 관련해 몇 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할 것이

다.

2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과학기술 참여 일반 현황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의 특징은 한마디로 고급 여성인력의 낭비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여성들이 대학 이상의 고등 교육을 받는 비율은 매우 높지만 이들의 취업률과 사

회적 성취도는 매우 낮아서 애써 양성한 고급 여성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형편이

다. 1998년 현재 35- 44세 여성들의 11%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OECD 평균 13%에

조금 못미치지만,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에 태어난 24- 35세 여성들은

20%가 4년제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았고 이는 OECD 평균인 16%를 훨씬 능가한다

(OECD, 2000). 그러나 이들의 취업률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경제 활동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하위직,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고 전문직, 고위직 비

율이 매우 낮다. 유엔개발계획 (UNDP )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의 교육, 평균

수명 등을 기준으로 한 여성관련 개발지수 에서는 조사 대상 144개국 중 30위였지만 전문

직 종사율, 국회의원 수를 기준으로 한 여성 권한 지수 에서는 조사 대상 70개국 중 63위

로 나타났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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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아직 여성들과는 거리가 있는 분

야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기로 유명한 캐나다나 북유럽 국가들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전반적인 경제활동 참여가 낮은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에 여성의 참여가 미약할 것

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의 취업률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육 정도에 비해 매우 낮고

취업하고 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하위직 종사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여성의 참여와 관련

해서 과학기술 분야의 특기할만한 점은 전공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심하여 공학 전공자의

비율은 아주 낮고 이학 전공자의 비율은 매우 높다는 것이다. 2000년에 배출된 학사 인력을

보면 전체 이학 전공자 중 여성이 52%로 절반을 넘어섰지만 공학 전공 학사 중 여성의 비

율은 17.7%에 불과했다. 여성 이학 전공자의 증가 추세는 과학기술에 대한 여성의 관심 증

가라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학 관련 일자리보다는 공학 관련 일자리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

한 괄목할만한 이학 전공 여성 학사의 증가가 오히려 이학 전공 여성의 실업 및 저활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정책 방안은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때 이학과 공학의 적절한 비율, 이미 배출된 실업 상태의 이공계 전공 여성들

의 일자리 제공 및 경력 개발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먼저 몇가지 용어를 분

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공식통계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력은 크게 연구원, 연구

보조원, 기타 연구개발 지원업무 종사자로 구분된다. 연구원은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학사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

하는 사람 으로 규정하고 대학의 경우 전임교원과 부설 연구소 연구원뿐만 아니라 박사과정

학생도 포함된다. 연구보조원은 대학의 석사과정 학생을 포함하여 연구자들의 감독 아래 연

구개발 활동 보조 또는 관련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리고 지원업무

종사자는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지만 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이 아니라 연구행정 지원을 포

함한 연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과학기술부, 2000; 25- 26). 이 글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연구원 개념으로 수치를 인용한다.

3 .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과 배출

여성 과학기술인력 양성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여성의 이공계 전공 비율 증가와 이학 전공

자와 공학 전공자의 불균형이다. 1990년대를 통해 대학의 연구역량 급성장과 사회 인식 변

화에 따라 여성들의 고학력화가 두드러졌고 이공계 전공 비율도 꾸준히 증가했다.

1991년과 2000년을 비교해 보면 이학전공자에서 여성의 비율이 학사는 38.5%에서 52%로,

석사는 27.7%에서 34.5%로, 박사는 18.6%에서 22.1%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학 전공자에

서 여성의 비율이 학사는 7.9%에서 17.7%로, 석사는 4.8%에서 8.2%로, 박사는 1.2%에서

4.4%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 학위 취득자 중 이공계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표 1> 참조). 이같은 배출 규모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24세 인

구대비 여성 이공계 학사인력의 비율은 1997년 현재 일본 (1.9% ), 대만 (2.5% ), 독일(2.8% ), 미

1) UNDP , Human Development Report 2000 http://www.undp.org/hdr2000/hom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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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3.9% )에 비해 우리나라 (4.5% )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NSF , 2000).

<표 1> 여성 과학기술 인력 변화

(단위 : %)

이공계 학위취득자 중 여성비율 여성 학위취득자 중 이공계 비율

이학전공 공학전공 이학전공 공학전공

1991 2000 1991 2000 1991 2000 1991 2000

학사 38.5 52.0 7.9 17.7 8.6 10.9 4.1 9.1

석사 27.7 34.5 4.8 8.2 7.6 7.5 3.8 6.8

박사 18.6 22.1 1.2 4.4 14.3 11.2 1.5 5.4

전공별로 보면 이학 전공자의 비율이 공학 전공자의 비율보다 월등히 높다. 원인을 분석

해 보면 첫째, 공학보다는 이학 분야가 여성에게 더 적합하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여전히 유

효하고, 둘째, 일반 고등학교에서 최근까지도 여학생들에게는 산업기술 과목을 수강할 기회

가 없었고, 셋째, 전국에 분포하는 4년제 여자대학은 우리나라 여성 고등교육에서 중요한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화여자 대학교만이 1996년에 공과대학을 설치했을 뿐이기 때문이

다. 그 결과 우리나라 공과대학 여학생 수는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표 2> 참

조).

<표 2> 주요 공과대학 여학생 현황 국내외 비교
(단위: 명, %)

구분 대 학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전 체

학생수
여학생

전 체

학생수
여학생

전 체

학생수

여학

생% % %

국내 서울공대('01) 5,731 619 10.8 1,585 207 13.1 710 33 4.6

KAIST ('01) 2,665 597 22.4 1,713 339 19.8 2,542 163 6.4

포항공대('01) 1,371 200 14.6 726 143 19.7 735 58 7.9

해외 美 MIT ('01) 4,300 1,768 41.1 대학원생 전체 5,672명
(여학생 1,519명, 26.8%)

美스탠포드대('01) 6,548 3,243 49.5 대학원생 전체 7,700명
(여학생 2,765명, 35.9%)

獨베를린공대('00) 29,631 10,836 36.6 -

獨뮌헨공대('00) 19,454 5,929 30.5 -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개발연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공학 전공자의 수요가 월등히 많다. 이에 따라 대학의 정원

도 이학 분야는 감소하고 공학 분야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학사급 여성의 이학 전공자

증가는 이러한 추세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여학생들의 이학 분야에 대한 관심의 증가 때문이

라기 보다 남학생들의 이학 전공 기피에 따른 결과의 측면이 강하다. 이는 여성 이학전공

학사급 인력의 취업난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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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여성 공학 전공자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

을 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여성 학위 취득자들 중에서 이공계의 비율이 1990년대

초에 비해 이학 전공은 감소하는데 반해 공학 전공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기 때문이다.

<표 3>의 최근 이공계 입학자 현황에서 보듯이 여학생의 공학 전공 비율은 빠른 속도로 증

가하고 있고 절대 수에서는 이학 전공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여성을 위한 공학 전공

선택 촉진 프로그램과 직업 경로가 개발되고 시행된다면 여성 과학기술자의 분야간 균형과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표 3 > 최근 4년간 이공계 입학 추이

이학전공
1998 1999 2000 2001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31,272 15,455 32,926 17,120 33,759 17,640 33,775 18422

49.4% 52.0% 52.3% 54.5%

공학전공

1998 1999 2000 2001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85,293 13,793 88,025 14,659 88,498 16,781 90,129 18,297
16.2% 16.7% 19.0% 20.3%

자료 : 교육통계연보

4 .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 연구개발 활동은 1970년대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연), 1980년대

의 기업, 1990년대의 대학 연구역량 확충을 축으로 전개되었다. 여성 연구개발 인력의 전개

상황은 이러한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 활동 전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나 이공계 전공 비율이 낮았던 197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 기업 연구소가 급성장

한 1980년대에도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참여는 매우 부진했다. 기업 수요가 많은 공학 전공

여성의 수가 극히 미미했기 때문이다.

반면 1990년대에는 <표 1>에서 보듯이 여성 이공계 전공자의 증가로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풀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들을 토대로 여성 연구개발 인력의 증가가 이루어

졌다. 또한 출연연이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의 비중이 높은 대학

의 연구활동 규모가 커짐으로써 한편으로는 여성 과학기술자의 양성에, 다른 한편으로는 여

성과학기술자의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결과 <그림 1>에서처럼 1990년대를 통해

전체 연구원 규모가 제한적인 출연연을 제외한 대학과 기업연구소의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특히 공학을 전공한 여성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 인력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나 취업 기관도 다양해지는 추세에 있다.

여성 연구인력의 전체적인 증가율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표 4>

와 같이 최근 몇 년간의 통계에서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을 제외하면 전체 연구개발

인력의 증가율보다 여성 연구개발 인력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

한 추세, 여성 공학 전공자의 증가를 함께 고려한다면 여성과학기술 인력의 구성비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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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림 1> 여성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주체별 연도별 추이

<표 4> 여성 연구개발 인력의 연도별 추이

구 분 '93 '94 '95 '96 '97 '98 '99

총 연구원 수(명)(A)

증 가 율 (%)

98,764

11.3

117,446

18.9

128,315

9.3

132,023

2.9

138,438

4.9

129,767

▽6.3

134,568

3.7

여성연구원 수(명) (B)

증 가 율 (%)

6,590

14.3

9,052

37.4

10,235

13.1

11,166

9.1

12,545

12.3

12,317

▽1.8

13,009

5.6

B/A (%) 6.7 7.7 8.0 8.5 9.1 9.5 9.7

자료: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서

그러나 이러한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점에서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활용과 관련

하여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

과학기술 인력은 배출에 비해 현저하게 저활용되고 있다. 1999년 현재 과학기술계 연구개발

인력에서 여성은 9.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표 1>에 나타난 배출 통계와 비교할 때 현

저하게 낮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더구나 대학 입합정원의 최근 추이 및 여성의 고학력화

를 고려한다면 이공계 여성 인력 배출은 수와 질에서 현재보다 빠른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

서 연구개발 활동에서 여성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는다면 점점 더 많은 여성 과학

기술 인력이 배출만 되고 활용되지 못하는 사태를 맞이할 것이다.

둘째,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인력, 특히 박사급 고급인력의 경우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또는 임시직의 비중이 높다. 이는 여성들이 과학기술 활동에 성

공적으로 진입했다 하더라도 연구 업적 관리와 승진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겪고 있다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현상이 전공 분야나 민간공공 영역에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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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정책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1999년 기준으로 여성 연구원들의 비율은 대학 14.3%, 시험연구기관

10.6%, 기업체 6.2%였다. 즉 여성 연구원 비율에서 대학은 전체 평균보다 높고 시험연구기관은

비슷한 수준이며, 기업은 훨씬 낮은 수준이다. 기초연구, 응용연구의 비중이 높은 대학과 시험 연

구기관의 여성 비율이 개발 연구를 주로 담당하는 기업의 여성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여

성 과학기술 인력에서 이학 전공 비율이 공학 전공보다 높은 현실을 반영한다.

학력 수준별로 보면 1999년 기준으로 여성 박사의 86.9%가 대학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이는 여성 이공계 박사 인력의 절대 다수가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런데

199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문대학 이상의 전체 이공계열 교수 중 여성의 비율은 3.8%에 지

나지 않는다. 농수산 분야, 기초의학, 약학 그리고 기타 분야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여교수의

비율은 1,820명 (8.3% )에 불과한데2), 같은 해 대학에 속한 이공계 여성 박사 인력은 4,102명

이었다. 그러므로 대학의 여성 이공계 박사의 절반이 넘는 약 56%가 박사 후 연구원, 계약

연구원 등 불안정한 신분에 처해 있다. 반면 같은 해 남성 이공계 교수는 20,053명이고 대학

에 속한 남성 박사 연구원은 27,638명이었으므로 대학에 속한 남자 박사의 경우 약 73%가

교수이고 27%만이 임시직이었다 (노정혜, 2000; 9).

<표 5 > 여성 연구원의 연구개발주체별 , 학력별 분포

(단위: 명, %)

시험연구기관 대학 기업 합계

1998 1999 1998 1999 1998 1999 1998 1999

총인원
12,587 13,986 51,162 50,155 66,018 70,431 129,767 13,456

(9.7) (10.4) (39.4) (37.3) (50.9) (52.3) (100.0) (100.0)

박사
368 389 4,102 3,844 249 188 4,719 4,421

(7.8) (8.8) (86.9) (86.9) (5.3) (4.3) (100.0) (100.0)

석사
635 764 2,898 2,995 1,173 1,184 4,706 4,942

(13.5) (15.5) (61.6) (60.6) (24.9) (24.0) (100.0) (100.0)

학사
294 330 281 337 2,317 2,980 2,892 3,676

(10.2) (9.0) (9.7) (9.2) (80.1) (81.0) (100.0) (100.0)

자료: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 ()은 각 기관별, 학력별 비율임

이공계 박사인력 전체 배출규모의 비로 볼 때 여성들이 불리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별 구성비를 볼 때 남성 박사들에 비해 여성 박사들은 시험연구기관이나 기업

에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고급 여성 과학기술 인력은 계속해서 불안정한 취업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 그 결과 여성 연구자들의 경력 성장은 제약을 받게 된다.

여성 석사 인력 역시 70% 이상이 대학과 시험연구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박사급 교

수 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이나 전문 연구기관인 시험연구기관에서 석사 출신 연구자들

2) 여성교수의 비율이 15%가 넘는 영양학, 약학, 간호학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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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성 석사 인력은 경력이 쌓여도 승진하

기 힘들고 계속 하위직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21개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경우에도 여성 연구인력의 분포 경향은 대학과 매우 유사하다.

여성 연구원의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비중이 더욱 낮아진다. 2000년

12월 현재 전체 연구원 5,340명 중 여성 연구원은 6.9%인 366명에 불과하여 전체 평균

9.7%에 못 미친다. 또한 상대적으로 상위직 비율이 낮아서, 책임급은 전체 1,900명 중 2.6%

인 50명으로 전체 평균 비율 6.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선임급은

전체 2,526명 중 8%인 201명, 원급은 전체 914명 중 12.6%인 115명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여성연구인력 현황 (2000년 12월 )

(단위:명, %)

책임급 연구원 선임급 연구원 원급 연구원 계

전체 여성 % 전체 여성 % 전체 여성 % 전체 여성 %

공공기술연구회 544 11 2.0 681 20 2.9 252 18 7.1 1,477 49 3.3

기초기술연구회 292 15 5.1 251 34 13.5 126 18 14.3 669 67 10.0

산업기술연구회 648 22 3.4 1,177 128 10.9 502 74 14.7 2,327 224 9.6

과학기술부 416 2 0.5 417 19 4.6 34 5 14.7 867 26 3.0

총계 1,900 50 2.6 2,526 201 8.0 914 115 12.6 5,340 366 6.9

자료: 과학기술부

민간 연구소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고 하급직에 몰려있는 정도가 가장 심각

하다. 남성의 경우 석사 인력이 전체 기업 연구 인력의 절반을 넘는 가운데 연구에서 중추

적인 역할을 한다. 반면 1999년 현재 민간 기업의 여성 연구인력의 학위별 분포는 학사

64.8% , 석사 26.8% , 박사 2.9%이고, 연령 분포는 20대가 65.0% , 30대가 32.2%이다. 이러한

학력, 연령 분포는 여성 인력이 기업에서 연구개발 활동의 중심을 형성하지 못하고 보조 인

력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1999년 현재 전체 여성 연구인력의 66.0%가

조직의 가장 하위직인 연구원인 반면 선임급 10.4% , 책임급은 2%에 불과하다 (<표 7>참조).

<표 7 > 기업 연구소 여성연구원 학위별·직위별 분포

(단위: 명, %)
박사 석사 학사 기타

연구원수(비율) 116(2.9) 1,057(26.8) 2,555(64.8) 213(5.4)

연구소장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전임연구원 주임연구원 연구원

연구원수

(비율)
13(0.3) 27(0.7) 108(2.7) 409(10.4) 288(7.3) 496(12.6) 2,600(66.0)

자료 : 산업기술진흥협회 (1999).

5 . 관련 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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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로 양적 통계를 중심으로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활용 현황과 그에 따

른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졸업 이상의 이공계 여성 인력의 문제에 정책

적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무렵이다. <그림 1>에서 보듯 이 시기에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과학기술자가 급속한 증가를 보였고, 지식기반사회로의 전

환에 따른 여성 인력의 활용, 인터넷과 정보화의 빠른 확산, 여자 대학의 공과대학 설치 등

의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책적 대응

이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단, 성과가 없지는 않았다. 1996년에는 이화여자

대학교에 여자대학 최초로 공과대학이 설립되었다. 이화여자 대학교는 우리나라 고급 여성

인력의 산실로서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비록 4개 학과로 구성되었고 여성

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지만, 이 사건은 여성의 공학 교육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

를 가진다. 또 반드시 이공계 연구로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1997년부터는 과학기술부가 5년

간 연구 인프라를 집중 지원하는 여자대학 연구기반 확충 사업을 시작했다.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과 활용은 여성 정책, 과학기술 인력 정책, 과학교육 정책이 중

첩된 문제다. 그러나 여성 과학기술 인력 문제가 제기된 후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펼친 쪽은 과학기술 정책 분야였다. 현재 과학기술부는 취업 상태에 있는

우수 여성과학자와 미취업 상태의 유망 여성과학자의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2년째 실시하

고 있다. 또한 여성 과학기술인상을 제정했고, 공공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여성 과학기술자

채용 목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로서는 여성 과학기술자의 절대 규모 못지 않게 이미 배출된 사람들조차

비정규직에 있는 비율이 높으므로 이러한 정책들은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

한 정책이다.

그러나 현재 활용면에서 박사급 고급 인력 못지 않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학사 인력의 이학

대 공학 불균형과 이학 전공 여성 학사들의 활용 방안,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이 일어나는

M자형 취업 패턴이다. 이러한 문제는 여성, 보육, 과학교육, 고용, 과학문화의 정책적 관점

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현실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다.

다른 정책 영역에서는 아직 여성 과학기술자의 문제가 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여성 정책에서도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직 별로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1998년

부터 시작된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2년간 사업 실적을 보면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는 사업수도

작고 그나마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 프로그램과 정보화 교육 확충이 대부분이다.

과학교육과 관련해서도 7차 교과과정 개편을 통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통합된 기술·가

정 교과목을 수강하도록 바뀐 것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 필요한 산업기술 과목 교사와 가정 과목 교사의 학교 이동은 아직 크게 눈에 띄지 않

는다. 또한 7차 교육과정을 통해서 남녀 차별적인 교과 내용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나 맥켄

지 보고서는 여전히 과학기술은 남성의 영역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 부분이 상당히 남아있

다고 지적한다.

이미 배출된 여성 과학기술자의 활용이 당면한 정책 과제라고 하면, 여성 과학기술자의

양성 정책은 장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절대수에서 여성 과학기술자의 비중은 여전히 매우

낮기 때문이다. 여학생의 이공계 전공 선택을 촉진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여성부는 여

학생 친화적인 과학 프로그램 개발 , 과학기술부는 W ISE (w om en int o S cience a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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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 eerin g 사업단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동아일보> , 2001. 11. 20). 이런

형태의 사업들은 현재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실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촉진 프로

그램의 성공 여부는 지속적인 사업 시행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한 보완 여부에 달

려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W ISE 사업은 시작 단계이다. 서구에서 W ISE 사업은 특정한 프로그램

을 지칭하기 보다 여성들의 이공계 진출 촉진과 연구활동을 원활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시도하고 있는 여학생 친화적인

과학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우수 여성 과학자 발굴 및 업적 홍보, 이공계 전공 여학생들에

대한 각종 지원, 대학의 이공계 여교수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여성 과학기술자 채용 목

표제를 포함한 취업 촉진 사업, 경력 여성 과학자의 재취업, 여성 과학자의 전공 분야 전환

교육, 여성 과학기술자들의 현장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6 . 맺음말

우리나라 여성 과학기술자 문제의 전망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게 하

는 일들이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책 분야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

기 시작한 것,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고급화 및 이공계 비중의 증가 추세, 한국여성과학기술

인 협회를 중심으로 여성 과학기술자들이 동료와 후배 여성들의 교육과 취업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 한 해에 100억 이상의 연구비를 집행하는

21세기 프론티어 인간유전체 사업단장에 여성과학자가 선정된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각계의 관심과 개별 사업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하기 어렵다.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효과적으로 추

진하는 방안에는 넓게는 과학기술과 여성의 영역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 국가가 지원하

는 보육정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있고, 좁게는 각급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에서의

성평등적인 과학 교육과 연구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완 등이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과 활용,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 제안이 가능하다. 먼저 인력 양성 측면에서는 첫째, 각급 교과과정에서

성차별적인 내용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정해야 한다. 둘째, 여학생이 과학기술에

친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더욱 확대 운영한다. 셋째, 대학, 특히

여자 대학의 학과별 정원 유연화를 통해 사회적 수요가 많고 전망이 밝은 분야로의 진출 및 취

업을 활성화 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공과대학 추가 설치나 현재 과잉 배출되는 이학 전공

여성 학사들의 공학전공 대학원 진학 촉진 프로그램이 있다. 넷째, 사회와 여성의 인식 변화를

위해 꾸준히 캠페인을 벌이는 등 여성과 과학기술을 주제로 한 과학문화 사업을 기획·시행한다.

과학기술 인력 활용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에서 불안정한 직위에 있는 석·박사 여성

과학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

과학기술자 취업 네트워크 강화, 경력 개발 및 전환 프로그램,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중소기업

진출 촉진, 민간기업의 여성 과학기술자 고용 및 승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여성의 과학기술 참여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첫째, 여성들의 전반적인 M자형 취

업 패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경력 단절 후 재취업을 위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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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프로그램 개발, 궁극적으로는 보육 정책의 획기적 확충과 지원을 통한 경력 단절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 과학기술자들의 연구 활동의 양적·질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DB 구축이 필수

적이다. 또한 취업률, 임금, 경력 이동, 근무연한, 주요 업무 내용 등을 포함하는 질적인 통

계와 여성 연구자 1인당 연간 평균 사용 연구비, 논문 또는 연구 보고서 발표 실적, 연구비

지원 신청 및 선정율 등 연구 활동을 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연구와 통계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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